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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대구구 FM   94.5MHz
안안동동 FM   97.7MHz   
포포항항 FM 105.5MHz

자수가사∙초대형미륵불가사∙홍가사81벌제작

현존하는 의복 가운데 2500여년을 이어온 패션이 있다. 불교

수행자들이 입는 가사이다.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창했고 기후

와 풍습에 따라 사용하는 재질과 문양이 다를 뿐 이제껏 형태를

바꾸지 않고 내려온 옷이다. 더운 남방국가에서는 가사 한 벌이

그대로 옷이 되고, 중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추운 지역에서는 옷

위에걸쳐입어수행자임을나타낸다.

가사는 직사각형으로 천 조각을 조각조각(條) 이어 만든 대형

타월과도 같다. 수행자 옷이기에 겉으로 보기에 단순하기 이를

데 없다. 그러나 가사가 만들어지기 까지에는 복잡함과 수작업

때문에 일반인은 만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스님들 간에 대를 이

어내려오고있다. 

그러한 전통 가사불사가 담양 용화사(주지 수진)에서 6월 말

부터7월18일까지21일간펼쳐졌다. 

18일용화사에는태고종종정혜초스님, 송광사방장보성스

님,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등 스님들과 신도 300여명이 참

석해가사불사의원만회향을증명했다.

이날 가사점안과 함께 가로 25m 세로 15m 크기의 초대형 미

륵불 가사를 선보였는데 용화사는 향후 미륵불을 조성해 불상

안에이가사를복장할예정으로있다

“46년전 해동율맥을 이어온 묵담 스님이 전통 홍(紅)가사에

자수(刺繡)를 넣어 자수가사를 제작했습니다. 이 가사는 우주 삼

라만상을 자수로 표현한 세계에 하나뿐인 가사인데 그 가사를

본(本)으로하여이번에재현했습니다”

가사불사를 진두지휘한 수진 스님은“이번 불사는 전통 자수

가사뿐 아니라 홍가사 81령(領:가사 숫자 세는 단위)을 제작하

는가사불사가운데가장큰대고품불사다”고설명한다.

뜻깊은불사참여에한땀한땀지극정성

가사 9벌을 만드는 것이 소고품, 27벌을 만드는 것이 중고품,

81벌을 만드는 것이 대고품으로 이번에 만든 것은 대고품인 홍

가사 81벌에다, 묵담 스님의 자수가사를 그대로 재현한 자수가

사, 그리고 내년 조성되는 미륵불 복장에 들어갈 가로 25m 세로

15m 크기의가사도함께제작한것이다.

가사불사가 시작되고 용화사는 한지로 금(禁)줄 두르듯 써놓

은 증명당(가사불사 증명하는 처소), 가사당(袈裟幢:가사 짓는

곳), 금란소(禁亂所:정숙히 하는 곳), 한주실(閑住室:휴식장), 정

재소(공양간) 등의글귀를써서붙였다. 

가사를 짓는 가사당은 조사당에 마련됐다. 매일 오전 작업에

앞서 주지 수진 스님과 편수(가사불사 총괄감독) 무봉 스님, 양

공(바느질 담당) 정오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가사불사를 보조

하는 재가신도들이 모여 가사당 예불을 올린다. 예불은 가사당

세계를 주관하는 스물한분의 부처님 전에‘가사불사가 원만하

게 성취되기를 기원’하는 내용이다. 예불에 이어 수진 스님은

대웅전으로 자리를 옮겨 2시간에 걸친 특별정진기도를 하고, 가

사당에서는가사불사가계속된다.

“가사는 복전으로, 각각의 조(條)가 바로 논 밭입니다. 따라서

곡식이 잘 자라도록 물이 흐르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. 이

를 통문불(通門佛)이라 하는데 전통가사는 통문불이 있어야 합

니다. 행여 통문불없이 가사를 지으면 눈먼 과보를 받는다고 했

습니다. 생각없이 바느질 하다보면 통문불을 남겨놓지 않고 지

나치는경우가허다합니다. 

그래서 바느질 할 때는 염불로 정신통일을 합니다. 가사불사

는단순히옷을짓는것이아니라또다른수행입니다.”

20여년간 전국각처의 가사불사 현장을 지키고 있는 무봉 스

님은“바느질의 잘하고 못하고는 크게 개념치 않으나 통문불없

는가사는소각하거나뜯어내처음부터다시짓는다”고말한다.

가사모든조각이서로통하는‘통문불’돼야

통문불은천조각을기와잇듯이으면서1cm가량은겉면만바

느질을 해 생기는 구멍을 뜻한다. 실제 가사는 조각마다 위와 옆

에빈바느질(허공침)로구멍이나있어모든조각이서로통하게

끔 되어있다. 논이랑에 물꼬가 있어 넓은 논에 물이 골고루 흘러

가는 이치이다. 재봉질로는 이러한 통문불을 만들 수 없어 손바

느질을해야하는이유이기도하다.

가사불사는 재단과 마름질을 마치고 바느질에 들어서면서 절

정에 이른다. 이때는 모두가 정신을 곤두세운다. 눈은 침침하고

손바느질 해본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은데 부처님 전에

공양올려야 하니 더욱 그러하다. 바느질 한땀에 불보살 명호가

저절로나온다. 그래야잡념이들어가지않게된다.

바느질은먼저천조각이움직이지않도록시침을한다. 바느질

모양은고양이눈모양으로둥글둥글정침으로떠야한다. 남침(크

게 뜬 것)이나 음침(작게 뜬 것)을 뜨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. 이

렇다보니아무리솜씨있는양공이라도25조상품가사를바느질

하는 데만 꼬박 열흘이 걸린다. 바느질이 끝나면 한국 가사에만

있는 일월광(日月光)을 단다. 이번에 제작한 가사 가운데 수가사

는전통자수가보성화보살(45)이3개월에거쳐수를놓았다.

광주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번 불사에 참석한 극락행 보살

(74)은“가사불사는살아생전만나기어려운불사로용화사에서

만 세 번 열린 불사에 모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”며 바느질에

혼신의 힘을 쏟았다. 예로부터 가사는 스님들이 한땀 한땀 손수

바느질하며 지었다. 신도들은 가사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옆에

서 보조역할만 담당했다. 극락행 보살은“가사당에서 직접 바느

질하는 공덕을 생각하면 이 또한 좋은 인연이다”면서도“스님

들 간에 전수되는 가사작법이, 참여하는 스님이 적어 행여 그 맥

이끊어지지않을까걱정”이라고말했다.

가사는 점안(點眼)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. 7월 18일 가사점안

하던 날, 가사불사 동참대중들은 불사가 원만히 마치게 됨을 부

처님전에감사드렸다.                      글∙사진/ 담양= 이준엽기자
21일간의가사불사를마친담양용화사는7월18일가사불사회향식을봉행했다. 사진은가로25m 세로15m 크기의초대형미륵불가사. 내년조

성되는미륵불복장에봉안될예정이다.

조각조각이으니화엄세계펼쳐지네
담양용화사전통가사불사회향현장

▶재단후마름질하는모습. ▶편수를맡은무봉스님이시침을하고있다. ▶통문불(通門佛)을염두에두고바느질. ▶가사가만들어진후잘되었는지검수. ▶가사점안후수진스님(오른쪽)이가사를수하고있다. 

묵담 스님(默潭, 1896�

1981)은 1906년 장성 백양사

에서순오스님을은사로출가

득도한후백양사불교전문강

좌를 졸업하고 제방선원에서

70여 안거를 성만하며 근세불

교계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.

해동율맥 제9대 율사이고 태

고종제3∙4대종정을지냈다. 

스님은 81년 담양 용화사에

서 세수 86세 법랍 75년으로

입적했는데 최근 용화사 주지

수진 스님이 법홍 스님에 이

어해동율맥을이었다. 

한국의 전통가사는 통문불

이 있는 홍(紅)가사를 가리킨

다. 가사는 9조에서 25조까지

홀수로구분된다. 

25조는 대종사가 입는 최고

의가사로25유중생을뜻한다.

묵담 스님이 제작한 전통자

수가사는 25조 승가리 홍가사

에 10바라밀, 해인도, 불보살

명호, 용 문양, 사천왕을 손자

수로새겨놓은것이다. 화려함

은 물론 그 정성에 감동해 저

절로경배의합장을하게한다. 

크기는 황금비율인 5대3(가

로 2m 세로 1m20cm)으로

125개의 천조각이 4장1단으

로배열되어있다.

수진 스님은“이 자수가사

에는 불제자를 호위하고 모든

중생이 다같이 성불토록 하는

불교의 우주관이 들어있다”고

소개한다. 또“가사는 헤졌다

고 수선하거나, 더러워졌다고

세탁하면 안되고 소각해야 한

다”며“불∙보살이 아니면 웃

어른이라 할지라도 가사를 수

하고 절해서는 안된다”는 가

사에대한예절을강조했다.

묵담스님전통 자수가사

25조홍가사에10바라밀∙해인도등수놓아

5대3 황금비율, 125개천조각4장1단배열

해인도와 10

바라밀자수.

46년전묵담스님이제작한전통자수가사를수진스님이펼쳐보이고있다.


